
2025 교섭속보 9호 ㅣ 2025년 7월 24일(목)ㅣ발행인 경기지부장 이규선

  

 7.24(목) 14시 계양전기 
안산공장에서 9차 집단
교섭이 열렸다. 6.19 8차 
교섭에서 결렬한 후 5주 
만에 노사가 마주 앉았
다. 사용자는 10개 사 
20명, 조합은 10개 사업장 45명이 참가했다. 

중앙교섭 휴가 넘겨

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상무는 “교섭 결
렬 중에도 후발 4개사가 의견을 좁히기 위해 많
이 노력했다”며 빠른 진전을 원한다고 했다.
 이규선 지부장은 “22일 중앙교섭에서 의견일치 
노력했지만 불발했다. 경기도 휴가 전 타결 쉽지 
않겠지만 전향적인 안 제시로 휴가 후 빨리 마
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인사하며 “폭
염에 고생하는 현장 노동자에 관심 갖고 개선에 
힘써달라”고 더불어 당부했다.

조건부 3차 제시안?
 이어 사측이 제시한 3차 안에는 대한솔루션, 에
스제이엠, 우창정기만 임금 제시안을 냈고, 집단
교섭 협약서는 또 ‘추후 제시’였다. 사측은 “기
존 협약 중 후발 4사가 수용불가한 안 11가지가 
있는데, 기존 협약의 변경‧수정‧부칙이나 단서조
항 첨가 등이 가능한지 조합이 확답해주면 정리
된 안을 내겠다”며 제시안에 조건을 달았다. 
 조합 교섭위원들은 “내놓으면 우리도 내놓을게”
하는 교섭이 어디 있냐며, 제대로 어려운 조항을 
내놓고 협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섭을 운영
할 것을 요구했다. 상당한 공방 끝에 40분 가량 
정회를 거쳐 사용자는 기존 집단교섭 합의 중 
수용불가한 10개 조항을 정리해 제출했다. 

 ➀지부 총회시간(연 4시간), ➁지부 교육위원 
활동 시간(연 64시간), ➂통상임금 산정 기준시
간(209), ➃조합원 징계‧해고 제한, ➄해외공장
(합의), ➅정기검진(2년 1회), ➆재해보장(평균임
금 100%, 조합활동 포함), ➇지역보육시설 운영, 
➈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, ➉공민권 행사 보장
(투표 2시간) 등 10가지다. 

기 합의 훼손 불가, 세부계획 요구
 사측은 위 10가지는 후발 4사에 유예‧준비 기
간을 열어주면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. 
이규선 지부장은 “209의 경우 각 사 상황을 고
려해 단계적 시행 등 단서조항을 달 수 있으나 
나머지는 원안 수용 가능할 것”이라며 기 합의 
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. 모베이스
전자, 말레동현화성 등 후발사업장은 “이미 3~5
년의 시간이 있었다”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.

휴가 후 빠른 타결 노력
 휴가 후 8.7(목) 신한발브에서 10차 교섭을 열
고 협약서 정리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
다. 이규선 지부장은 “휴가 후 2차, 3차 파업으
로 가는 일이 없도록 빠른 정리를 바란다”고 다
시 한 번 당부했다. 
 금속노조는 8월 휴가 후 교섭 재개와 함께 진
전이 없을 시 8.13(수), 8.27(수)에 각각 2, 3차 
파업 투쟁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.

사, 협약서 10개 수용 어렵다
노, 휴가 후 타결안 없으면 

투쟁 불가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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